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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역 마트‧슈퍼 7.6%(38개소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확인
개봉 후 낱개 판매,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안전 위협

□ 서울지역 마트･슈퍼 500곳 방문조사 결과 38개 업체(7.6%)에서 의약품 불

법판매

□ 의약품의 개봉 후 낱개 판매(6개소),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(1개소)와 같은 

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안전 우려  

□ 안전한 의약품사용을 위해 무허가 불법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과 소비자 

주의 필요! 

 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(상임대표 조윤미)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
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(25개 구 각 20개소)를 방문하여 의
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하였으며,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 개
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하였다. 조사는 사전교육
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
구매하였다.

■ 조사대상 500개소 가운 38개소(7.6%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확인! 

 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
(7.6%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되었다.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
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,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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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(%))

[그림] 구별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 

■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소화제 ‘까스활명수’가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 
   ‘타이레놀’ 순으로 나타나

 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(41.4%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
으로 해열진통제 20개(34.5%), 감기약 13개(22.4%), 파스 1개(1.7%) 순으로 나타
났다.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‘까스활명수’가 17개(29.3%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
로 ‘타이레놀’이 13개(22.4%), ‘게보린’ 4개(6.9%), ‘판피린 큐’ 4개(6.9%) 순으로 
나타났다.

[표] 허가장소외에서의 구매한 일반의약품 현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(%))

구분 계 일반의약품 건수
합계 58

소화제 24(41.4%)

까스활명수 17(29.3%)

훼스탈 2(3.5%)
기타(베네치오에프, 베아제, 다이제스트, 
스피자임, 베스타제포르테)

5(8.6%)

해열
진통제 

20(34.5%)

타이레놀 13(22.4%)

게보린 4(6.9%)

기타(타세놀, 스코펜, 암씨롱큐) 3(5.2%)

감기약 13(22.4%)

판피린 큐 4(6.9%)

오메콜에프 3(5.2%)

화이투벤 2(3.5%)

기타(판콜S, 화콜, 래피콜콜드, 콘택골드) 4(6.9%)

파  스 1(1.7%) 신신펠비낙 1(1.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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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, 대부분 계산대 근
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. 
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
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,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
지난 상품도 있었다. 즉,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
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 

까스활명수 판매모습 유통기한 경과 제품  

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. 일
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
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■ 약사법에서 금지한 개봉 후 낱개 판매 6개소 확인
 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(15.7%)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
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, 액상 형태인 
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,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. 
 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, 부작용,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할 수 없
거나 제한되게 된다.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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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개 판매 모습 낱개 판매 모습

■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 필요 
 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잘못된 복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. 
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
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,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
같은 위법행위까지 발견되었다. 즉,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
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.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
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·감독이 필요
한 시점이다. 

■ 소비자 주의사항 

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

-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하세요.
-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보관할 때는 사용설명서나 제품 용기에 표시된 지시사항을  
  꼭 지켜주세요. 
- 의약품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봉 후 낱개로 구매하여 보관  
  및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. 
- 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면 약물 간에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높습니다. 
- 의약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 
- 의약품 복용 후 위장장애, 발진, 발열 등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투약을 중단

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


